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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얼굴 교체와 같은 영상 합성 기술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상을 합성할 때, 

영상간 뚜렷한 명암 차이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경계가 발생하는데 이를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블렌딩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응적 가중치 기반의 영상 블렌딩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얼굴 합성시 발생하는 뚜렷한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제거하고, 

합성하고자 하는 얼굴의 눈, 코, 입과 같은 주요 부위를 잘 보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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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영상 내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때, 두 얼굴의 

자연스러운 영상 합성이 필요한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얼굴 블렌딩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내의 정보에 적응적인 가중치를 기반으로 한 블렌딩 기법을 

사용하여 두 얼굴을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다음 그림 1 과 같이, 목표 영상에 참조 영상을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해서는 참조 영상의 중요 얼굴 요소 부위인 눈, 코, 

입의 특징을 보존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참조 영상과 

목표 영상으로부터 얼굴 영역을 검출해내고 블렌딩을 적용할 

합성 영역을 추출한다. 이후, 참조 영상의 안면 부분을 목표 

영상의 안면 부분에 덮어 씌운다. 이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적응적 가중치를 이용한 블렌딩 방법을 사용하여 두 얼굴의 

자연스러운 합성을 수행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얼굴의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블렌딩 범위를 설정한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이 참조 영상의 얼굴을 주요부위(눈, 코, 입)을 

보존하면서 목표 영상의 얼굴에 효과적으로 합성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전체적인 블렌딩 알고리즘의 흐름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3 절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4 절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나타낸다. 

  

   
(가) (나) (다) 

그림 1. (가) 목표 영상, (나) 참조 영상, (다) 본문에서 제안하는 

블렌딩이 적용된 결과 영상. 

 

 

2. 영상 블렌딩 방법 

 
2.1 알파 블렌딩 방법 

 
Thomas Porterd 와 Tom Duff 가 제안한 알파 블렌딩 [4] 

방법은 원본 영상과 교체하려는 영상의 명암 값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융합시키는 방법이다.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값이 커질수록 결과 영상의 명암 값 중에서 참조 

영상의 명암 값이 점유하는 비율이 커지면서 참조 영상의 

특징이 목표 영상의 특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표현된다. 

그림 2-(다) 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가 큰 값을 가질 때 

블렌딩이 적용되는 합성 영역과 배경 사이에 피부색, 조명 등의 

차이로 인해 뚜렷한 경계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참조 영상의 안면 특징이 잘 표현되면서 경계를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블렌딩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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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그림 2. (가) 가중치 를 0.1로 적용한 결과 영상, (나) 가중치

를 0.2 로 적용한 결과 영상, (다) 가중치를 0.9 로 적용한 결과 

영상. 

 

2.2 이미지 전처리 

 
블렌딩을 하기 전에 먼저 블렌딩을 적용할 합성 영역을 추

출해야 한다. 우선 Viola-Jones가 제안한 Haar-like feature

를 이용한 haar cascade[1]를 사용하여 목표 영상과 참조 영

상 내 얼굴의 위치를 찾아내고 영상을 각각 저장한다. 생성된 

안면 영상에 대하여 수동으로 합성 영역을 추출하고 목표 영상

에 덮어씌운다. 두 얼굴을 자연스럽게 교체하기 위해 눈의 위치

를 추출하여 두 눈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블렌딩을 진행한다. 

 

2.3 가중치 변화에 따른 블렌딩 방법 

 
본 논문에서는 합성 영역의 각 화소의 명암 값에 가중치를 

부여할 때 그림 3-(나)에 나와 있듯이 합성 영역을 핵심 영역

과 일반 영역 두 개 층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참조 영상의 특징을 잘 표현하면서 안면 영역이 목표 영상에 

융합되게 하기 위하여 눈, 코, 입 등 안면의 주요 부위를 포함

한 영역을 핵심 영역으로 지정하고 핵심 영역에 포함되는 참조 

영상 명암 값에 가중치의 최대치
1max W
를 부여한다. 동시

에 핵심 영역을 제외한 부분을 일반 영역으로 지정하고 각 화

소의 위치와 경계선 사이의 거리d 에 비례하여 d 가 크면 참

조영상 화소 값의 가중치를 크게, 반대로 d 가 작으면 가중치

를 작게 부여한다. 그림 3-(가)에 나와 있듯이 거리d 는 상, 

하, 좌, 우 네 방향에 있는 경계선까지 거리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의미 한다. 

 

  
(가) (나) 

그림 3. (가) x, y, z, k는 화소 P로부터 상, 하, 좌, 우 경계선

까지의 거리이다. (나) 붉은색 변두리 영역은 합성영역, 밝은 영

역은 일반 영역, 회색 영역은 핵심 영역이다. 

 

이는 다음 식(2)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ld
는 핵심 영

역과 일반 영역을 결정하는 참고거리이며 임의의 화소에 대응

되는 거리d 가 ld
보다 클 경우 핵심 영역으로 분류된다. ld

는 합성 영역의 너비와 높이 중 작은 값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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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구현결과 

 
본 논문에서는 MS Visual C++을 Compiler 로 사용하고 

openCV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상용된 데이터는 The FEI face database 이다. ld
는 합성 영

역의 너비와 높이 중 작은 값을 취해 0.2를 곱한 값을 사용하

였다. 그림 4 중 위쪽의 영상들은 실험에 사용한 목표 영상들이

고 가운데 영상들은 참조 영상들이며 아래쪽 영상들은 본문에

서 제안하는 블렌딩 방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그림 4. 실험 결과.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연스러운 얼굴 합성을 위해 적응적 

가중치를 이용한 블렌딩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참조 

영상의 안면 영역이 주요 특징인 눈, 코, 입 등을 보존하면서 

자연스럽게 목표 영상의 안면 영역에 합성되게 하였다. 또한, 

두 얼굴을 합성할 때 발생하는 경계가 자연스럽게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명에 따라 발생하는 전반사 

문제나 서로 다른 피부 톤의 일치와 같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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